
관세청은 외국 세관과의 품목분류(HS)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 내에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시장은 신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HS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신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분쟁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은 인력과 정보 부족 등 문제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쟁해결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에도 분쟁 개연성이 있는 품목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분쟁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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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HS) 국제분쟁 고위험 물품 플라스틱 광학시트

수출기업 지원 안내

• �중소기업 A사는 중국에 ‘롤 형태의 프리즘 필름’을 수출하였으나, 중국세관의 

반덤핑관세 부과 위기에 직면해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 �A사는 관세 2%가 적용되는 제9001호(광학용품)로 수입통관 해왔으나,  

중국세관은 광학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모양으로 절단된 것이 아닌  

롤 형태이므로 광학용품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든 시트’로 판단해 

반덤핑관세(46%)가 부과되는 제3920호라 주장했다.   

• �관세평가분류원은 중국세관과의 실무자 협상 이후 분류의견서를 신속하게 제공하였고, 

중국세관에서 우리 의견을 최종 수용함에 따라 A사는 관세 약 60억 원을 절감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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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S분쟁 중에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상담  
(☎ 042-714-7539/7522)

컨설팅 안내 

분쟁 발생 가능성 체크사항

품목분류(HS) 국제분쟁 고위험 물품 플라스틱 광학시트

수출기업 지원 안내

•�HS분쟁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라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수입국 관세당국 또는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신청방법: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참조)

• �(쟁점물품) �광학효과가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시트

• �(분쟁요인) �의도한 광학효과를 내도록 제조된 플라스틱 시트는 제39류 
(플라스틱 제품)에서 제외되어 제90류(광학기기)에 분류되나, 
 
일부 국가는 ‘의도한 광학효과’에 대한 해석과 소재·형상에 따라 
쟁점물품을 단순 플라스틱 시트가 분류되는 제3919호 또는 
제3920호로 분류할 가능성 있음

 ※ �분류 기준(제9001호 해설) : “광학용품(optical elements)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 
(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  

• �(발생가능 국가) �쟁점 품목번호에 세율 차이가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


